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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도 사

원파당 혜정 대종사님!

세속을 여읜 속리산, 여느 때처럼

이곳 사리각에서 대중들과 똑같이

정진하시고, 공양하시며, 스스로를

'고정판'이라 낮추신 채 깨끗한

지혜를 전해주시더니 어찌 홀연히

떠나십니까?

스님께서는 일찍이 경허, 만공으로

이어지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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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스님의 문하에서 수학하시고

평생 동안 화두 참구를 게을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화두 또한 공부하는 방법이기에

그것을 버리고 무심의 경지에

들어가야 하며, 또한 무심에 주저

앉으면 귀신굴에 빠지는 것이니

다시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 더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구보다 참선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만 교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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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경전은 수행자의

이정표이며, 신심을 확고하게 하고,

바깥 경계에 흔들릴 때도 다시

초발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문자 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법주사 강원에 내외전을 모두

교과과정에 도입하시어 강원교육은

물론 승가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것 또한 스님의 혜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한 스님께서는 종단의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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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에 참여하시고 총무원장을

비롯한 중요 소임을 두루 거치셨

습니다. 종문(宗門)의 기틀을 확립

해가는 중요한 시기에 그것을

사판의 일이라고 마다하지 않으

시고 오늘의 조계종이 존립할 수

있는 주춧돌을 놓아 주셨습니다.

총무원장 직을 놓은 뒤에는 다시

불국사 선원으로, 해인사와 봉암사,

수덕사 선원을 편력하시며 수행에

매진하셨습니다. 이는 스님께서

이(理)와 사(事) 모두에 걸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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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셨기 때문이며 선(禪)과 교(敎),

율(律)을 두루 겸수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혜정 대종사님!

'미륵부처가 올 때 연락할 테니

그때 법주사를 다시 찾아라'고

하시더니 오늘 이 기별은 진정

미륵부처의 소식입니까?

생사 기별이 모두 공한 것이라

지만 눈 밝은 스승을 더 오래

모시지 못한 아쉬움이 마음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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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칩니다. 부디 속히 환도중생

하시어 사람과 하늘의 큰 복밭을

일구어 주소서.

불기2555년 2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